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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국제 표준화 첫걸음 떼다
 - 국제해사기구 자율운항선박 비강제 국제기준 채택, 자율운항선박 본격 도입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5월 13일(수)부터 5월 22일(금)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린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자율운항선박
비강제 국제기준(Code)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비강제 국제기준은 자율운항선박의 본격 도입에 앞서, 성능 요건, 용어의
정의 등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초기 단계의 기준이다. 국제해사기구는
국가 간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격차와 시범 운항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비강제
국제기준을 우선 마련하였다. 이 기준은 향후* 마련될 강제 기준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국제 표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향후 계획) 비강제 국제기준 채택(2026. 5.) → 강제 기준 채택(2030) → 강제 기준 발효(2032) 

이번 비강제 국제기준은 총 3개의 편과 2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편(1~4장)은
국제기준의 목적, 적용범위, 정의 등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2편(5~15장)은
설계·검사·유지보수 등 자율운항선박 관리 체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편(16~24장)은 자율운항선박의 항해 안전, 화물운송, 정박 등 실제 운
항과 관련된 성능 요건을 담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2020~2025)'의 후속 사업
으로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인공지능(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완전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국제표준
제정에 기여하고,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비강제 국제기준 채택은 국제 해상운송
분야에서 본격적인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가속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관련 기술 개발과 국제 논의 참여를 병행하여 국제 기준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자율운항선박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가
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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